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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전형학생부 종합 전형논술 전형학생부 교과 전형

대입은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정시 전형이 대표적이죠. 

전반적인 대입 전형이 궁금하거나, 내게 맞는 전형 정보만 집중

적으로 보고 싶다면 ‘골라 읽는 전형 분석’ 시리즈를 활용하세요. 

매주 하나씩 각 전형을 세밀하게 파헤칠 예정입니다. _편집자

골라 읽는 
전형 분석

정시 전형 1

학은 국어와 수학은 표준점수, 탐구는 백

분위를 반영한 변환 표준점수를 활용한다. 

영어와 한국사의 절대평가로 소수점 이하

에서 합격선이 갈리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별 수능 과목 반영 비율과 방

법을 꼼꼼히 따져 지원해야 한다. 수시 전

형으로 6회 지원 가능하고 불합격한 학생

은 정시 전형으로 3회 지원 가능하다. 총 9

번의 기회 중 수시만 또는 정시만 선택하는 

것은 합격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선택이다. 

그러나 모의고사 성적이 내신 성적보다 훨

씬 좋거나 내신 등급으로 원하는 대학의 수

시에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시 

위주의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서울 배재고 장지환 교사는 “내신이 3.5등

급보다 낮은 학생들의 2015학년 대비 2019

학년 대입 수시 합격률이 상승했다. 자사

고에 근무하고 있지만 5등급 이하 학생들

이 가장 많이 합격하는 전형도 교과 전형

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전한다. 정

시 위주의 전략을 선택하더라도 지원 가능

한 수시 전형에 지원하고 수능 성적에 따

라 면접 여부를 결정하면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 

정시 전형 경쟁력 커져

정시 모집 인원은 올해 전체 모집 인원

의 22.7%(전년 23.8%)인 7만9천90명(전

년 8만2천972명)으로, 모집 인원이 꾸준하

게 하락해 전년보다 3천882명(1 .1%p) 감

소했다. 수시에서 미등록한 수험생의 정

시 이월을 고려하더라도 22.7%의 모집 비

율은 역대 최소 모집 비율임을 알 수 있다

(표 1). 그러나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2020

학년 정시 선발 비율 변화(예체능 포함, 정

원 외 제외)를 살펴보면 오히려 2019학년

에 비해 선발 인원이 1천87명 증가했다(표 

전형 요소, 수능 반영 방법 따져 지원

수시 지원 병행해 합격률 높여야 

정시 전형은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지만 필요에 따

라 학생부나 면접을 반영하여 선발하는 대학도 있다. 동일 대학이라도 모집

군이 다르면 ‘학생부+수능’ ‘수능 100%’ 등 전형 요소가 다를 수 있어 지원 시 

유의해야 한다. 수능 성적은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을 활용해 반영하는데 

중위권 이하의 대학이 주로 백분위를 반영해 선발하고 대부분의 상위권 대

#정시_전형 #수능 #내신 #정시_비율고등EDUCATION

정시 전형은 대학마다 수능 성적 반영법이 다르고 미세한 차이로 

합격이 갈리므로 꼼꼼히 따져 지원해야 한다. 정시 모집 상위권 대학의 

합격자 절반 이상이 N수생이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이를 염두에 둬 

입시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정시 전형 확대 기조로 2022학년 

모집 정원은 증가할 듯하지만 각 학교의 정시 강점 유무와 자신의 

성적대에 따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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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에 대해 대구 경신고 허준일 교사는 “작년 교육부 차관이 상위 15개 대

학에 요구한 것은 2021학년 대입 전형부터 정시 선발 비율을 30%로 맞추는 

것이었는데, 2020학년 대입 전형에서 다수의 대학들이 이미 비율을 맞췄다. 

2021·2022학년 정시 선발 비율이 궁금해지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정부의 정시 확대 기조로 인한 모집 비율과 시기는 이번 달 발표를 지켜봐야

겠지만, 현 고2가 치르는 2021학년 전형별 모집 인원을 포함한 대입 전형 시

행 계획이 지난 4월 이미 발표됐으므로 현 고1이 치르는 2022학년 대입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허 교사는 “실제로 정시 비율 30%를 계획하고. 5~10% 인원이 수시에서 이

월된다고 가정한다면, 이미 정시 비율 35~40%를 예고한 것과 마찬가지다. 

현재의 정책 흐름이라면 그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전한다. 2021

학년 대입 전형에서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이 모두 30%로 맞춰지

고 2022학년 대입에서 정시 비율이 그 이상으로 확대된다면, 정시 전형이 꾸

준히 하락되고 있는 추세가 반전돼 낮은 내신 성적으로 어쩔 수 없이 준비해

야 하는 전형이 아니라 집중해야 할 주요 전형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최근 급감하는 학령인구와 더불어 정시 선발 비율 변화가 향후 대입에 큰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확정 비율과 적용 시기를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정시 확대 기조에 무조건 정시 올인은 위험

최근 자연 계열 상위권을 중심으로 고2 여

름방학에는 정시 집중 여부를 결정해야 승

산이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

들은 모의고사에서는 최상위권이지만 내

신으로는 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지원하기

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다. 정시 전형

의 경쟁 상대로 재학생뿐 아니라 N수생을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

이된다. 고2의 경우 ‘98/94의 법칙’을 반드

시 기억해야 한다. ‘98/94의 법칙’은 고2 때 

모의고사 백분위 98은 되어야 수능 1등급, 

백분위가 94는 되어야 수능 2등급이 가능

하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N수생들이 평가

에 포함되는 고3 9월 모의고사부터 백분

위가 급격히 하락하기 때문이다. 허 교사

는 “주요 과목 내신의 학년별 반영 비율이 

2:4:4 혹은 2:3:5 정도라고 봤을 때 수시 기

준으로 내신의 비중이 50% 이상 정해지는 

시점, 즉 2학년 2학기를 마무리하고 나서 

불가피하다면 정시 쪽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조언한다. 수능 역시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이 기본이고 내신 

공부로 익힌 지식과 학습 태도가 수능에 도

움이 되기 때문이다. 에듀플라자 조미정 대

표는 “정부의 정시 확대 정책으로 재수생

과 반수생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재

학 중인 고등학교의 강점이 수시에 있는지 

정시에 있는지 판단해 성적대별로 다른 전

략을 세워야 한다. 정시가 확대된다고 무조

건 정시 준비를 외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과 모의고사의 성

적 차이, 기대치의 차이 등으로 불가피하

게 정시 준비를 결정했다면 교과 외 활동

은 최소화하고 교과목 공부에 충실하여 수

능 문제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구분 모집 인원(명) 비율(%)

2020 대입 79.090 22.7

2019 대입 82,972 23.8

2018 대입 92,652 26.3

표 1_ 최근 3년간 정시 전형 모집 인원 변화

대학

정시 선발 비율 및 선발 인원 2019 대비

비율 증감

(%p)

인원 변화(명)2019 2020

선발 비율(%) 선발 인원(명) 선발 비율(%) 선발 인원(명)

서울대 21.8 684 21.8 684 없음 없음

연세대 29.5 1,011 33.1 1,136 ▲3.6 ▲125

고려대 15,8 600 17.3 658 ▲1.5 ▲58

성균관대 19.9 705 31.6 1,128 ▲11.7 ▲423

서강대 20.3 320 30.1 473 ▲9.8 ▲153

한양대 30.3 852 30.9 868 ▲0.6 ▲16

이화여대 22.9 694 25.8 783 ▲2.9 ▲89

중앙대 26.4 1,145 27.1 1,175 ▲0.7 ▲30

경희대 29.2 1,390 30.7 1,459 ▲1.5 ▲69

한국외대 30.7 514 35.0 631 ▲4.3 ▲117

서울시립대 35.9 613 37.1 635 ▲1.2 ▲22

건국대 34.6 1,171 35.2 1,191 ▲0.6 ▲20

동국대 28.4 850 29.0 869 ▲0.6 ▲19

홍익대 40.3 1,022 41.9 1,004 ▲1.6 ▼18

숙명여대 33.4 733 31.8 697 ▼1.6 ▼36

계 12,304 13,391 1,087

표 2_ 서울 소재 주요 대학 2020학년 정시 선발 비율 변화(예체능 포함, 정원 외 제외)


